
December 2019  124  I   

신문 속 사진 읽기

www.yonhapimazine.com  I  125  

신문 1면 사진에 대한 단상(斷想)
글  전수영 기자

작금의 홍콩사태를 보면 ‘나비효과’가 떠오른다. 작은 날갯짓으

로 일어난 바람이 태풍으로 번지는 현상 말이다. 홍콩 정부의 

‘범죄인 인도 법안’(송환법) 강행 추진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

민주화 시위가 지난 6월 초부터 다섯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. 

일상화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속에 시위 현장 부근에서 대학

생이 떨어져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불상사가 잇따랐다. 특히 

무장 경찰이 실탄을 발사해 시위자에게 중상을 입힌 장면을 담

은 SNS 동영상은 사태를 불확실성 가득한 거대한 소용돌이 속

으로 밀어 넣고 있다.  

동영상은 사진으로 캡처되어 지난 11월 12일자 주요 중앙일간

지 1면에 게재됐다. SNS로 생중계되고 유포된 영상은 로이터와 

AFP, AP 등 외신사진으로도 발행됐고, 국내 일부 중앙일간지

는 영상을 직접 캡처했다. 

신문들은 로이터(경향·국민·한국·서울), AFP(경향·한국·한겨

레) 등 외신과 ‘트위터 캡처’(중앙), ‘유튜브’(조선), ‘큐피드 프로

듀서 페이스북 캡처’(세계,동아), ‘큐피드 뉴스’(서울)를 출처로 

사진에 바이라인(by-line)을 달았다. 

바이라인이란 신문ㆍ잡지 등에서 기자·작가 등의 이름을 밝힌 

줄이다. 통상적으로 외신사진의 바이라인은 사진 출처를 말한

다. 신문 지면에 실린 사진의 오른쪽 아래에서 볼 수 있다. ‘홍

콩/AFP 연합뉴스’와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. 즉, 이 사진은 홍콩 

지역의 사진으로 프랑스 통신사 AFP가 발행한 사진을 한국의 

계약사인 연합뉴스가 배포한 사진이라는 뜻이다. 

충격적인 사진으로 이날 아침 신문 또는 포털 뉴스와 SNS 동

영상을 접한 시민들은 홍콩 사태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, 애도 

등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. 마치 영화 속, 아니 게임 속 한 장

면 같다. 낯설면서도 1980∼1990년대 우리 시대상과도 겹치는 

익숙한 데자뷔가 있다. 복면을 쓴 시위자를 향해 권총을 뽑아 

들어 겨누는 경찰과 이를 저지하는 또 다른 시위자, 그리고 그

들 뒤편에서 소리치는 시위대와 시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

겼다. 

일간지 1면 사진은 신문의 얼굴이기에 편집자들은 심사숙고하

기 마련이다. 물론 이 사진의 뉴스 가치는 크다. 하지만 이처럼 

공포스럽고 선정적인 장면을 접할 청소년들의 시선도 고려해

야 하지 않을까. 방송처럼 연령 등급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, 최

소한 권총은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. 

지난 10월 29일자 한겨레신문 1면 사진을 보자. 30년 만에 버스 

여행을 떠나는 설레는 모습의 전윤선 씨가 좌석에서 취재진을 

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. 버스를 타고 교외 나들이를 나서는 여

느 여행객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. 다른 것이 있다면 일반 승객

과는 다른 문을 이용했고, 쓰고 있는 전동휠체어에 그대로 앉

아 있다는 점이다.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

10월 28일의 일이다. 

이날부터 3개월 동안 서울에서 각각 부산, 강릉, 전주, 당진까지 

가는 4개 노선에서 이 고속버스가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. 2005

년 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’이 제정된 지 14년 만이라고 

한다. 그 지난한 세월 동안 소수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

원들이 애써 온 결실이다. 어렵게 시범 운행이라는 물꼬가 터

졌으니 다수 시민의 노력이 더해져 정상 운행 되는 노선과 버

스가 많아지길 기대한다. 

신문 애독자로서 바라는 건 이런 사진을 1면에서 자주 봤으면 

하는 것이다. 편집자들이 사진을 고를 때 순기능을 더 많이 고

려해 줬으면 좋겠다.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은 가리고 다듬었

으면 싶다. 


